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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간 수소 이슈 브리핑

- ’26.9.30, 한국수소연합 국제협력실 -

◇ 매일 국내·해외 언론보도를 바탕으로 수소에너지 및 수소경제 관련 
주요 이슈를 선별‧요약하여 배포함

□ 국내

ㅇ 에이치앤파워-기계연, 직접암모니아 연료전지 100시간 연속 운전 성공

(’26.9.29, 신소재경제신문)

- 에이치앤파워와 한국기계연구원이 3kW급 고체산화물 연료전지에

암모니아를 직접 공급해 평균 3.18kW 출력으로 100시간 이상

연속 운전하고 출력 저하가 거의 없음을 확인함

- 직접암모니아 연료전지는 외부 수소 추출 설비 없이 스택 내부

열로 암모니아를 분해하며, 양 기관은 역화 없이 암모니아만으로

정격 출력에 도달하고 버너 연료 없이 3.1kW 출력을 확보함

- 전기가열식 분해장치는 약 19분 만에 전환율 85%, 최대 99%

이상을 달성했으며 향후 시동 전력 최소화와 장기 내구성 검증을 거쳐

선박·암모니아 인프라용 무탄소 분산전원 시장을 공략할 계획임

ㅇ 액화수소 증발 손실 줄인다…UNIST, 다공성 소재 효과 확인

(’26.9.29, 뉴스1)

- UNIST·이화여대·뮌헨공대 공동연구팀이 금속유기골격체의 나노 기공에

수소를 흡착시켜 외부 유입 열의 일부를 탈착에 쓰도록 하면

액화수소의 자연기화 손실을 늦출 수 있음을 실험으로 확인함

- IRMOF-20을 넣은 모의 탱크는 소재를 넣지 않은 경우의 약 97%

저장량을 유지하면서 수소가 모두 증발하는 시간을 약 64일에서

221일로 3배 이상 연장함

http://amenews.kr/news/view.php?idx=68146
https://www.news1.kr/local/ulsan/63042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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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 MIL-53은 수소를 더 높은 온도까지 붙잡았지만 저장량이 절반

수준으로 줄었으며, 연구팀은 계산상 최대 성능인 만큼 실제

탱크에서의 추가 실증이 필요하다고 설명함

ㅇ 부여군, 수소충전소 연내 가동…친환경 에너지 전환 시동

(’26.9.29, 동양일보)

- 부여군이 28일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소충전소 운영 위·수탁

협약을 체결해 공사가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맡고 군이

행·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함

- 충전소는 규암면 나복리 일원에 조성돼 올해 안에 운영을 시작할

예정이며, 군은 전문기관의 안전관리 역량을 활용해 수소차 충전

편의를 확보할 계획임

- 부여군은 충전소를 기반으로 수소 승용차와 상용차 보급을

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탄소중립

정책을 추진할 방침임

ㅇ 전북도 민선 9기 조직개편안 나왔다…AI홍보국·에너지국 신설

(’26.9.29, 연합뉴스)

- 전북특별자치도가 민선 9기 조직개편안에 에너지국을 신설하고

산하에 에너지정책과·재생에너지산업과·수소산업과를 둬 에너지

자립과 수소·풍력 산업 육성을 전담하도록 함

- 조직개편안은 내부 의견 수렴과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도의회에

제출될 예정이며 현재 가안이어서 절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

변경될 수 있음

https://www.dynews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867553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0929074800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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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외

ㅇ [인도] 인도 최초 항만형 e-메탄올 사업 착공…하루 150톤 생산 추진

(’26.9.28, Hydrogen Insight)

- 인도 구자라트주 딘다얄항에서 아시아와 유럽을 오가는 선박에 그린수소

기반 연료를 공급할 인도 최초의 항만형 e-메탄올 사업이 착공함

- 사업은 완전 가동 시 하루 150톤을 생산하고 톤당 750달러 수준을

목표로 해 세계 시장 가격으로 제시된 톤당 1,300달러보다 크게

낮은 가격을 제시함

- 딘다얄항만공사와 메탄올 생산업체 Assam Petro-Chemicals가 공동

개발하며 총사업비는 230억루피, 약 2억4,000만달러로 예상됨

- 1단계 하루 50톤 설비는 2027년 1월 가동하고 나머지 하루 100톤

설비는 두 달 뒤 추가하는 2단계 일정으로 건설됨

- 딘다얄항만공사는 원료인 그린수소를 공급하고 공정에는 바이오

유래 이산화탄소도 투입할 계획임

- 항만은 지난해 연간 수소 140톤을 생산할 수 있는 1MW 전해조를

도입했고 올해 초 5MW 전해조를 추가 발주함

- e-메탄올 1톤당 수소 200kg이 필요하다고 가정하면 하루 수소 30톤,

약 80MW 전해조 용량이 요구돼 현장 설비를 빠르게 증설하거나

외부에서 수소를 조달해야 할 전망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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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[싱가포르] 퍼시픽라이트, 12억싱가포르달러 수소혼소 발전소 착공

(’26.9.28, Fuel Cells Works)

- 퍼시픽라이트파워 자회사 PLM Power가 싱가포르 주롱섬에서

12억싱가포르달러, 약 9억1,000만달러 규모의 670MW 수소혼소 가스터빈

복합발전소를 착공함

- 발전소는 2029년 가동 시 싱가포르 최대·최고효율 단일 발전설비가

되며 4인 가구형 주택 최대 120만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임

- 싱가포르 최초로 가스터빈과 대규모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을 결합해

전력 수급을 동적으로 조정하고 계통 회복력을 높일 계획임

- 초기부터 체적 기준 수소 30%까지 혼소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

장기적으로 수소 100% 전환을 목표로 함

- 싱가포르 에너지시장청은 첨단제조·디지털경제·교통 전기화에 따른

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월 퍼시픽라이트에 건설·

소유·운영 권리를 부여함

- 미쓰비시파워와 주롱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설계·조달·시공을 맡고

복합발전 효율 64% 이상인 M701JAC 가스터빈을 적용함

- 신설 설비는 퍼시픽라이트가 주롱섬에서 운영 중인 830MW 복합발전소와

100MW 급속기동 보조서비스 설비에 추가될 예정임


